
 

텐핑 마케터 홍보지침 

 

마케터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소문내기 활동을 하되, 마케팅 효과를 높이면서 어뷰징을 금지

하는 마케터 홍보지침을 준수한다.  

 

 

□ 광고성 정보 게시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시판 형식에

서 소문내는 경우 

 

법    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

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광고성 정보를 게

시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모든 곳을 의미하고, 광고성 정보 게시란 인터넷 홈페이지

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

다. 

 이러한 게시판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카페, 채팅사이트 등에서 쪽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

는 경우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매체에 예외는 없다. 단,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

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 즉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바로 누구

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수신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그러나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라

도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안된다.  

 특히, 마케터는 텐핑 소문내기 카테고리와 동등한 유형의 커뮤니티에 소문내기 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광고성 정보 전송 –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소문내는 경우 

 

법    률 

제50조의(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

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

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전자적 전송매체란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

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의미하며,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부

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 제한이 없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되어야 한다. 마케팅 용도

로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연락처와 이름이 없이 메일 주소만 수

집하더라도 고객의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성 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소문내기 할 때에는 메



 

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한다.  

□ 유효 포인트 전환과 어뷰징 금지 

 마케터가 쌓은 포인트는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유효 포인트로 전환된다. 이때 무효 처리

되거나 유효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소문주가 원하는 홍보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보유 포인트가 많더라도 인출 가능 포인트로 전환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문의 내용과 부합되는 콘텐츠로 소문내면 소문 효과를 높이고 

포인트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 참여형 소문내기의 경우 마케터가 보유하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소문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뷰징 행위로 분류한다. 

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뷰징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채널별 자세한 홍보 지침  

 밴드 

- 밴드를 이용한 소문내기 시 밴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밴드장 승인 없이 곧바로 가

입 가능한 밴드라도 소문내기 전 밴드장과 협의를 통해 소문내기 할 수 있다.  

- 마케터는 밴드장과 협의한 뒤 소문내기를 할 경우에도 밴드장이 정한 홍보 기준을 준

수한다. 또한 밴드 채팅창에 소문내기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광고 표기지침을 

따른다. 소문내기 시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만 활동한다.  

 

 블로그 

- 네이버와 다음, 티스토리 등에서 개설한 블로그를 이용하여 소문내기 시 '소문내기 활

동을 하면서 해당 광고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활

동한다.  

- 블로그에는 링크 삽입 시 자동생성되는 썸네일을 통한 소문내기 외에도 URL을 활용한 

다양한 소문내기가 가능하다.  

- 티스토리로 소문내기 시 API 연동을 통한 소문박스 형태의 소문내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  

- 참여형 소문내기의 경우 블로그 본문에서 연락처 접수가 가능하다.  



 

 

 SNS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로 소문내기 할 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소문을 낸다. 페이스북 광고와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서도 소문내기 할 수 있다. 

- 타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소문내기 할 때는 채널 운영자의 동의를 거쳐 소문낸다.  

- 각 채널별 광고수칙을 준수하여 소문을 내되, 이용자의 호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다. 단, 소문 내용 관련 콘텐츠를 소문주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소문내기 하거

나 소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

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메일이나 메시지의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병원 콘텐츠 소문내기 

-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병원 콘텐츠 소문내기는 가능하다. 다만, 병원 콘텐츠 소문 시 

광고주인 의료기관이 제공한 병원 소문 문구와 이미지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

거나 가공할 수 없다.  

- 치료경험담의 경우 까페, 블로그 등 어떤 매체에서도 소문내기를 할 수 없으며,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하였더라도 불가하다. 


